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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가 완충준비금 적립 포기?
한나라당 이근진 의원, 4860억원으로 목표액의 22.1% 불과

정부가 국제유가의 이상 급등에 대비하기 위해 적립하고 있는 유가완충준비금이 목표액에 크게 부족해 사실

상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이근진 의원이 한국석유공사를 비롯한 관련기관의 국정감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03년 8월말 기

준 유가완충준비금 적립액은 4860억원으로 정부가 정한 목표치 2조2000억원의 22.1%에 그쳤다.

당초 적립 목표액 2조2000억원은 국제유가가 배럴당 9달러 상승할 때 3개월 동안 상승분을 완충할 수 있는 

규모로 비축유 방출과 더불어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국내 유가 충격 흡수수단이다.

정부는 걸프전 발생 당시 1990년 말부터 1991년 초 국제유가가 급상승하자 정부의 기준유가에 맞추기 위해 

정유기업들에게 1조1370억원을 지원했고, 1995년 에너지특별회계 시행에 따라 국내 가스기업의 액화석유가스

(LPG) 수입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해 1998년까지 2989억원을 지원한 이후 현재까지 적립된 유가완충 준비금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다.

1995년 1500억원, 1996년 2000억원에 달하던 적립금도 해마다 대폭 감축해 2000년 200억원, 2001년 100억원, 

2002년 80억원으로 줄여왔으며, 2003년에도 200억원을 책정하는 데 그쳤다.

더욱이 정부의 <2003년도 예산안 세부내용>에 의하면 유가완충준비금 적립기간을 “1995년부터 목표 달성시

까지”로 밝히고 있어 뚜렷한 사업시행 기준도 없는 상태이다.

이근진 의원은 “유가완충준비금이 비상시에 대비하는 보험성격이라는 점을 무시하고 구체적인 계획도 세워

져 있지 않아 정부가 목표액까지 제대로 적립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조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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